
삼성정밀화학·효성 울산환경대상 수상

울산지방검찰청과 (사)환경보호협의회는 4월17일 <2011 울산환경대상> 수상기업인 삼성정밀화학에서 현판

식을 열었다.

박도문 환경보호협의회장과 구본진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은 2011년 12월 울산환경대상 대상을 차지한 삼성

정밀화학에 이어 우수상을 받은 효성 언양공장에서 잇따라 현판식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정밀화학은 최근 2년간

대기와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했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를 차단하기 위해 진공흡입장치

설치와 폐수배관을 전면 밀폐화

하는 등 <냄새 제로>를 실현하

기 위해 노력한 것이 높이 평가

됐다.

울산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울산환경대

상은 울산시와 울산지방검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보호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상으로 지금까지 16개 울산기업, 3개 단체, 4명의

민간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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